사랑스런 나현아 

동생이 태어나서 좋기도 하고 속상한 
일도 많지?
나현이가 동생한테 귀저기도 가져다 
주고 뽀뽀도 해주고 엄마를 도와주는 
걸 보니 산타할아버지도 기분이 좋단다. 
동생은 아직 작고 어려서 혼자 할 수 
있는게 없어서 보살펴줘야 하는거야. 
그래도 엄마가 안아주고 찌찌도 주고 
하는 거 알지?
이제 나현이는 학교도 가니까 밥도 
잘먹고 변기에 쉬도 잘하는 멋진누나가 
될꺼지?     
그럼 내년에도 멋진선물가지고 찾아올테니 
기다리렴 !!   

MERRY CHRISTMAS~~~
                 
   산타 할아버지가,,,

속 깊은 유림아…

일년동안 부쩍 몸도 마음도 자랐구나.
유림이 말대로 3년사이에 동생이 둘이나 
생겨서 많이 힘들었지?
어느새 엄마도 도와주고 동생도 잘 돌보는 
의젓한 딸이 되었네 
엄마가 유림이 마음을 잘 몰라줄 때는 많이 
속상하지? 
그럴땐 속상한 맘을 글로 적어보는건 어떨까?
왜냐면 엄마도 말로하면 진짜맘과 다른말을 
할때가 많거든…
어쨌든 엄마 아빤 세상 그 누구보다도 널 
사랑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항상 니 편인 건 
내가 보증하마… ^^
새해에도 여전히 행복한 웃음 가득한 유림이가 
되길 바란다.  
니가 원하는 쇼파는 주문이 많아 산타나라에서 
특별 제작 중이니 조금만 더 기다려 주렴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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